
2018 다애 교회 교회사 특강  
  

특강#2 종교개혁에서 근대교회까지 

“교회사의 터닝 포인트” 

 
안상혁 목사  

(합동신학대학원 역사신학) 

 
 

다애 교회  
July. 15, 2018 





A.D. 1517 

루터의 종교개혁 

T.P.(전환점) #5 





가장 먼저 



신자의 일생 





마르틴 루터 
(Martin Luther, d.1546) 

하나님의 의(義) 
 

      

루터 “영적 시련은 하나님의 포옹이다.” 



루터의 고해성사 

에피소드 



루터와 

신비주의 



루터 “감정은 있다가도 사라진다. 또한 감정은 우리를 
속이기 일쑤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확실한 보증이다.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믿을만한 가치가 없다.”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시 31: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시 71:2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시 31: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시 71:2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영적 세계의 산업혁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His Righteousness)를 구하라!” 

- 마6:33 - 

JX = 하나님의 의 



가장 먼저 



A.D. 1519 

개혁파의 종교개혁 

T.P.(전환점) #6 





개혁파 종교개혁 



.  10. 31 

.  01. 01 

루터 

1483. 11.10 

츠빙글리 

1484. 01.01 



츠빙글리의 취리히 종교개혁 



Das 
Grossmünster 
ist eine 
evangelisch-
reformierte 
Kirche in der 
Altstadt von 
Zürich 

그로스뮌스
터 교회 

(스위스 취
리히) 

 

1519.1.1 
~ 1531.10.11 
츠빙글리 사
역 





츠빙글리와 칼빈 

EATS 종교개혁과 개혁교회 

2018. 6. 26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원리 

Lectio Continua (연속 강해설교) 

1519년 1월 1일 – 취리히 시민사제  



츠빙글리:“왜 너희들은 나를 바울파라고 부르지 
않는가? 나는 바울과 똑같이 설교하고 있다. … 
교황주의자들이 나를 루터파라고 이름 붙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쳐 준 
자는 루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만약 루터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는 내가 하는 것하고 
똑같이 행하고 있을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의 군사라는 이름 이외에 그 
어떠한 칭호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츠빙글리와 칼빈 

나그네 교회 주일 오후 (교육) 

2017. 8. 6. 

Mushafen  
(매일 구제 1525.1 ~) 

 

애민 (愛民, 哀愍, 愛憫)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원리 

목회자: 선한 목자  

1519년 가을 – 역병 감염 



Dance of Death  
by Michael Wolgemut (d.1519) 

역병가 (Song of Plague)  

I. 투병초기 
주 하나님이여,  
곤경 속에 있는 나를 도와 주소서.  
죽음이 문 앞에 왔나이다. 
그리스도여, 당신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저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온전하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부수어버리시든지 
제 영혼을 취하신다 해도..  
저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나이다. 
 
3. 회복기 
주 하나님이여 건강을 주소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나이다.. 
제 입술은 당신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이전보다 더 많이 선포하겠나이다. 



츠빙글리와 칼빈 

EATS 종교개혁과 개혁교회 

2018. 6. 26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원리 

공개 토론회 

1523년 1월, 10월 – 제1, 2차 토론회  



67개 조항 (Die 67 Artikel, 1523) 
 
 #02. 복음의 총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19.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22.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義)이시다. 
 #50.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사해 주신다. 
 #57. 참되고 거룩한 성경은 사후 연옥에 관해  
      아무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다. 
 *기타: 미사, 성직자의 독신, 고해성사 비판;    
       그리스도인의 자유 & 세속정부의 권위 옹호 

개혁의 속도 조절: 진리 운동 = 사람을 

살리는 운동 



칼빈의 제네바 종교개혁 





 



~1534 

~1536 

 
~1541 

 
~1538 
~1564 

 
~1538 

1541~1564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5:3)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서 구절의 
목적이 무엇인 지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음에 틀림 없는 모든 문
제들을 진지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율법을 설명하고 복
음을 설명한 다음, 둘을 비교함으로
써 쉽게 이해될 것 입니다. 

1. 율법과 복음 2. 오직 은혜! 

보상[마5:12]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
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 자신의 능력
이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영생이 우리의 선행의 대가라거나, 
또는 우리의 선행이 영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단언할 만큼  어
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3. 오직 믿음! (이신칭의) 

바울은 화해와 칭의가 우리 자신의 가
치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음을 많은 논
증으로 주장합니다 (시32:1-1, 롬4:7-
8)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
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롬3:27-28] 

4.  진리를 위한 투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
다..[갈1:8-9] …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
을 숨기겠습니까? 오히려 진리를 담대
히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
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전
진합시다! … 최후로 하늘에서의 영원
한 승리를 축하하기를! 아멘 





그들은 우리의 교리를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새로운” 

혹은 “최근에 태어난”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교리는 분파주의적

이라고 시인하라거나 이러한 어떤 것도 들려지지 않았던 수세기 동안 교회는 

죽어 있었다고 시인하라고 강요합니다.  

 

우선 그들은 우리의 가르침을 “새로운” 교리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
께 과도한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새롭다
는 이유로 모략 당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
도와 복음이 모두 새롭기 때문에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교리도 새롭
습니다. 그러나 “JX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돌아 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4:25)”라는 바울의 설교를 
오랜 것으로 알고 있는 그들은 우리 가운데 어떤 “새로운” 것도 발견
해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불경건이라는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
은 오랫동안 인식되지 못한 채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돌이켜졌으므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인해서 갖는 권리에 의지해서 그것의 오래됨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Calvin, Inst.(1536)  서문.  



 





이들레트 드 뷔르  
(Idelette de Bure, 1500-1549) 

 

* 1540. 8. 칼빈과 결혼 (49년 사
망) 

칼빈과 부써 (1538–

1541) 



쟁점: 칭의론, 교회연합, 

참 예배 

사돌: “믿음의 형상인은 사랑이다!” 
 
칼빈: “사랑(행위)은 구원의 제일원인         
         이 아니다“  
    Cf. 갈5:6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1. 오직 믿음! 2. 칭의와 성화 

사돌: 이신칭의는 방종을 조장한다!  
 
칼빈: 칭의하시는 성령은 “성화의 영” 

3. 종교개혁은 교회분열? 

사돌: 종교개혁은 교회의 통일성 파괴한다! 
 
칼빈:  진리에 의한 교회일치가 중요하다! 
           #1. 교회는 이미  파편화 되었다. 
           #2. 교회는 이미 순결을 잃었다. 
           #3. R.교회 = 초대교회 정통성 계승 
     

4.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사돌: 성령의 통치 & 미사   
 
칼빈: #1. 성령은 말씀과 함께 다스리심 
           #2. 미사는 희생제사가 아니다 
           #3. 화체설의 미신 





중세 스콜라신학교육 종교개혁 신학교육 

중세 대학의 신학교육 

대학 교수들과 신학생들의 다수는 이미 안수받은 

성직자였다. 신학교육의 주된 목표는 목회자 

양성이 아닌 진리에 대한 탐구였다. 요컨대 
신학의 목표와 교회의 삶은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41, 47, 61) 

교회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 
[Ex. 비텐베르그 대학 & 제네바 아카데미]  

이제 교회의 성직자로 안수 받기를 원하는 모든 
지원자들은 정식 신학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 선례가 없는 새로운 변화였으며, 

오늘날까지 대다수 교회는 이것을 일종의 표준으로서 
지속시켜 왔다. (chap.10)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와 선교 사역 

프랑스로부터 도피: 바젤 1535-36 
   - <<기독교강요>> 초판 (1536)  

   

 
제네바 1차 개혁 1536-38 
   - 파렐과의 만남 / <<교훈과 신앙고백>> (1537) 

    

 

  

     

스트라스부르크, 1538-41  

   - Bucer 와의 만남:/ J. Sturm: 학교 교육 

    

   

   
제네바 2차 개혁 1541-1564. 5 
    - <<기독교강요>> (1559) 
     - 제네바 아카데미 (1559) 
  

     

Frank James 
(BTS 총장, 2014.4) 

1555년까지 프랑스에는 5개의 개신교 지하교회들이 있었다. 
1559년까지 그 수는 백여 개로 급증한다. 학자들의 추정에 따

르면 1562년에 이르면 프랑스 전역에 약 2,150개 이상의 개

신교 교회가 세워졌으며 약 3백만 이상의 개신교 출석교인이 있
었다. 이와 같은 폭발적인 선교활동의 뇌관을 터뜨리는데 제네

바 컨시스토리가 역할 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  … 약 300여

명의 선교사들이 1555-65년 사이에 제네바로부터 파송되었다.  

[Peter Wilcox] ‘선교활동은 칼뱅 생애의 마지막 10년 동

안 그의 최우선의 관심사였다.’  

Frank A. James, “The Missionary Reformation: John Calvin & the Genevan Missionary Enterprise,” 한국복음주의 신학회(2014), 10 

A Pt Church in Bergerac To Calvin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목회자들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는 대략 4-5천명이 
 자리합니다”  
A Pt Church in Montpelier To Calvin  

 “우리는 매일 성장합니다. 매 주일마다 세 번씩 총 5-6천명 
 에게 설교해야합니다.” 
A Pt Church in Toulouse To Calvin  

 “우리 교회는 약 8-9천 영혼이라는 놀라운 숫자로 성장했습니다.” 
 
예수회 신부 Jean Pellttier의  한탄 (Toulouse, 1561)  

 “모든 도시에서 제네바로부터 온 목회자들이 설교한다.. 나는 
 주께서 우리를 포기했다고 믿는다. 이 나라 전체가 이교도로 
 가득해서, 만약 주께서..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될 것이다.” 

 Frank A. James, “The Missionary Reformation: John Calvin,” 한국복음주의 신학회(2014), 10-12 

칼뱅: 예정론과 선교 
 

“우리는 누가 예정된 수에 속해 있고 또 누가 속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열망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가진] 평화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야 한다”  

Calvin , Inst. 3.23.14 

 

 



 





몽펠리에 의사에게 보낸  

칼뱅의 서한 

1564년 2월 8일 







 



Calvin’s Opera Omnia 58-59 Vols.  

Calvin’s  Commentaries  46 Vols. (1958-2010) 

The Calvin 500 Collection 108  Vols. (1559-2010) 

 

조직 
신학 

• 기독교강요 

성경 
신학 

• 성경주석 

실천  
신학 

• 설교 



개혁주의 교회교육의 3대 특징 
• 오직 성경 Sola Sciptura = Tota Scriptura, 강해설교 

 => 성경을 통째로 먹여라! 
• 교회를 위한 신학교육: 요리문답  

 => 신앙교육서 적극 활용!  
• 예배개혁과 경건을 지향: 신앙지성과 실천의 균형 

 => 말씀과 기도 중심의 예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646) 

 

      



도르트 총회 (1618-

19) 

 

 

웨스트민스터 총회 

(1643-49)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예정,”  “구속언약” 

Decree 

•대상: 만물 

• 교리: 창조, 섭리, 
예정, 구속언약 
etc  

Predestination 

대상: 이성적 피조물 

교리: 선택, 유기,       

     구속언약  

C. R. 

• 대상: 택자 

• 교리:  선택, 삼위
일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선택 

1.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기 자신의 뜻으로 세우신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치 않게 정하셨다.1)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창시자가 되시거나,

2)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되거나 하지 않는다.  
또한 제 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은 제거되지 않고, 
다만 오히려 보장된다 
 
1) 엡1:11; 롬11:33; 히6:17; 롬9:15,18 2) 약1:13,17; 요일1:5 
3) 행2:23; 마17:12; 행4:27-28; 요19:11; 잠16:33 

God from all eternity, did, by the most 
wise and holy counsel of His own will, 

freely, and unchangeably ordain 
whatsoever comes to pass; yet so, as 

thereby neither is God the author of sin, 
nor is violence offered to the will of the 

creatures; nor is the liberty or 
contingency of second causes taken 

away, but rather established. 



예정론의 키워드? = “믿음의 기원” 

  [Pighius & Bolsec] 믿음 = Cause of Election 
        선택의 원인 
 
   [Calvin]      믿음 = Fruit/Effect of Election 
     선택의 열매/효과 



A.D. 1620/30 
뉴잉글랜드 이주 (청교도)  

T.P.(전환점) #7 



영국과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운동 



뉴 잉글랜드 청교도의  예배개혁 
 
 1)   실례 1641년 보스톤 교회의 공예배 

  

2)   뉴 잉글랜드 교회의 공예배 순서: 말씀과 기도 중심의 단순한 예배   

 

3)   예배신학과 기도: 언약신학 

 

4)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기도 운동: 3대 특징 

1641년 뉴잉글랜드 보스톤의 주일 아침, 주민들은 집회를 알리는 종소리--얼마 전까지는 북소리였다--를 
듣고 가족들과 더불어 마을 중앙에 있는 예배당으로 모여들었다. 예배는 오전 9시에 시작되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강단에 나와 개회기도를 인도하는데 보통 15분 정도 걸린다. 기도를 마치면 목사나 교사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성경의 한 장을 봉독한 후, 회중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 설명한다. 
성경주해가 끝나면 치리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 시편 찬양을 인도한다. 다시 목사가 강단에 서서 약 
한 두 시간 설교를 한다. 설교 후에 모든 회중이 시편찬양을 함께 부른다. 그 날의 설교자가 아닌 다른 목사나 
교사가 나와 한참 동안--평균 60분에서 90분 정도 길이의--기도를 인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회한다.  
    두 시에 시작되는 오후 예배의 경우도 오전예배의 순서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헌금과 (대상자가 있는 
경우) 세례식, 그리고 새로운 회원의 입회의식과 권징 등이 설교와 축도 사이에 추가되었다. 또한 설교 
전후로 설교자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전 예배에 비해 목사의 기도와 설교가 모두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특별한 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는 모두 보통 세 시간에서 네 시간 정도 걸렸다. 
목회자들--목사와 교사들--은 예배의 사회, 설교, 성경봉독과 해설 그리고 성례 등을 서로 번갈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보스톤 교회의 경우 한 달에 한번 꼴로 성만찬을 행했다. 집례자 목사와 치리 장로들은 성찬상 앞에 
앉았고 회중 역시 각자의 자리에 앉은 채로 예식이 진행되었다. 집례자는 떡을 들고 축사한 후 떡을 떼어 
회중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받아 먹으라 명한다. 집례자 자신이 먼저 먹고 상 앞에 앉아 있는 
장로들에게 나누어 준다. 곧 이어 집사들이 나와 상 위에 놓인 떡을 들고 회중에게 분병했다. 배잔의 경우도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었다. 성찬이 끝나면 감사의 시편 찬송을 함께 부르고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다.  



매튜 그랜트의 일기 (Matthew Grant’s Diary): 설교노트 



매튜 그랜트의 일기: 추수감사절 설교 Oct. 4 1638 

토마스 후커 (Thomas Hooker) 목사의  
Thanksgiving  Sermon 



뉴 잉글랜드 청교도의  예배개혁 
 

1)   실례 1641년 보스톤 교회의 공예배 

  

2)   뉴 잉글랜드 교회의 공예배 순서: 말씀과 기도 중심의 단순한 예배   

 

3)   예배신학과 기도: 언약신학 

 

4)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기도 운동: 3대 특징 
“긴 설교”에 대한 회중의 요구? 

Alice M. Earle, Sabbath in Puritan New England (1891), 50  
 
초기 교회의 회원들은 이처럼 긴 설교와 예언을 결코 싫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짧은 설교를 신앙 없고 불경건하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마치 자신들이 돈을 
지불하고 마땅히 받아야할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설교가들이 직면해야 했던 문제나 반대들을 기록한 성직자와 평신도의 모든 문헌자료와 
일기들 안에서 지금까지 나는 지나치게 긴 기도나 설교에 대한 단 한 건의 불평이나 
비판에 관한 기록도 발견하지 못했다. 



A.D. 18세기 
복음주의 운동 (독일, 영국, NE)  

T.P.(전환점) #8 



 

 

 

 

 

[북아메리카] 
 

  대각성(부흥) 운동 
 

Jonathan Edwards, George Whitefield 

 
 
 
 
 
 

개신교회의 영적 갱신과 부흥   

 

 

 

 

[독일] 
 

 경건주의 운동 
 

Philip Spener, August Franke, Zinzendorf 

 
 
 
 
 
 

어디서 & 누구에 의해? 

 

 

 

 

 

[영국] 
 

  복음주의 운동 
 

John& Charles Wesleys, George Whitefield 

 
 
 
 
 
 



개신교 영적 각성 운동 
 
1.  17세기 독일 경건주의 운동 
 

  1) 경건주의 운동의 주창자들  

 – 필립 슈페너(d.1705): Pia Desideria(1675) 교회개혁을 위한 6대 제안 

 - 아우구스트 프랑케(d.1727): 할레대학(1691), 사회개혁, 선교 

 - 루드비히 진젠도르프(d.1760): 모라비안 공동체, 선교, 웨슬리에게 영향 

 
  2) 소그룹 운동(collegia pietatis) 

슈페너는 1669년 평신도가 모인 집회의 설교에서 술, 카드, 주사위 도박을 
그만두고, 함께 모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으며, 다음 해 슈페너 자신이 그러한 일을 위해 경건회를 
만들었다. 그들은 슈페너의 집에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모여, 기도하고 
지난 주 설교에 대해 토론하고 성경과 신앙서적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였다. 
두 세대가 지나 존 웨슬리는 속회제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슈페너가 창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했는데 이것이 감리교의 영적인 특징이 되었다. - Mark 
Noll 



개신교 영적 각성 운동 
 
2.  18-19세기 영국 복음주의 운동 
  1) 영국 복음주의 운동의 주창자들 

 – 존 웨슬리(1703-1791): 홀리 클럽, 옥외설교, 소그룹, 감리교 운동 

 - 조지 휫필드(1714-1770): 홀리 클럽, 순회설교, 미국 1차 대각성 운동 

  

   2)  웨슬리 복음주의 운동의 특징 – 개인의 회심과 체험, 소그룹, 전도 및 사회개혁         

 #1.  웨슬리의 회심 - 1738년 5월 24일 

 #2. 첫 번째 옥외설교 - 1739년 4월 브리스톨 

 #3.  소그룹 운동 (Class Meeting) 

  - 약 12명으로 구성 

  -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기도와 영적인 교제 

 #4. 개인 경건과 복음주의 실천 

  - 설교운동:  회심 후 4만번 설교 

  - 순회전도: 50년간 250,000 마일 전도 여행 

  - 기도생활: 새벽기도(60년간 4시)와 금식기도 (수 & 금) 

웨슬리의 회심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나는 올더스케이트 가에서 
모이는 한 교회의 집회에 참석했다. 그 때에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개신교 영적 각성 운동 
 
2.  18-19세기 영국 복음주의 운동 
  1) 영국 복음주의 운동의 주창자들 

 – 존 웨슬리(1703-1791): 홀리 클럽, 옥외설교, 소그룹, 감리교 운동 

 - 조지 휫필드(1714-1770): 홀리 클럽, 순회설교, 미국 1차 대각성 운동 

  

   2)  웨슬리 복음주의 운동의 특징 – 개인의 회심과 체험, 소그룹, 전도 및 사회개혁         

 #1.  웨슬리의 회심 - 1738년 5월 24일 

 #2. 첫 번째 옥외설교 - 1739년 4월 브리스톨 

 #3.  소그룹 운동 (Class Meeting) 

  - 약 12명으로 구성 

  -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기도와 영적인 교제 

 #4. 개인 경건과 복음주의 실천 

  - 설교운동:  회심 후 4만번 설교 

  - 순회전도: 50년간 250,000 마일 전도 여행 

  - 기도생활: 새벽기도(60년간 4시)와 금식기도 (수 & 금) 



옥외 설교(Open Air Preaching) 



영국: 복음주의 운동 

1739년 4월 2일(월)  
in Bristol  

개신교회의 영적갱신과 부흥 옥외 설교(Open Air Preaching) 
 1739년 4월 2일  (월) 

오후 4시에 나는 상식에서 조금 더 벗어난 일을 하기로 하였다. 나는 
도시에 접하고 있는 약간 높은 언덕에 서서 약 삼천명의 청중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다, 내가 선포한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사변적이거나 합리주의의 차갑고 생명력 없는 동의

나 머리 속에서 형성되는 일련의 개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기질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가 만일 네 입

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

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선언합니다. [롬10:9-10] 

설교: 엡 2:8 (1738) 

복음주의적 마음 종교 



A.D. 19세기 
위대한 선교의 시대 

T.P.(전환점) #9 



위대한 선교의 세기 

1. 대륙의 선교운동 

 - 할레 대학 

 - 모라비안 공동체 

 

2. 영미의 선교운동 

 #1. 국내 전도 – 국가교회 내 미전도 계층: 군인, 산업노동자, 소수 민족 

 #2. 해외 선교 – 화란령 동인도, 아메리카 인디언,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 

  - 웨슬리: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To John Clayton (c. March 1739) 

  - 데이비드 브레이너드(1718-1747)의 북아메리카 인디언 선교 

  - 드와이트 무디(1837-1899) 부흥운동과 선교 

  - 선교회 및 선교지원단체 조직화: 침례교선교회(1792), 런던선교회

      (1799), 대영성서공회(1804)  해외선교를 위한 미국위원회(1818),  

      미 침례교 선교연맹(1814), 감리교 해외 선교회 (1818),  

      장로교 해외선교부(1837), 미 감리회 해외 여선교회(1869),  

      남감리회 해외 여선교회(1878),  

      미 감리회 내지 여선교회(1882) 



 

20년간의 끊임 없는 투쟁의 결과로  
1807년 영국 하원은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영국은  근대 서구 국가들 중에서  

노예무역을 불법화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그 후 26년이 지난 1833년 
윌버포스는 그의 임종 직전에 

그는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 
 

불과 일 년 안에  
대영 제국 영토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약 80만의 노예 전부가  
자유인의 신분으로 해방될 것이라는 보고였다.  

 

윌버포스: 노예제 폐지를 위한 46년의 투쟁  

윌리엄 윌버포스
(1759-1833) 

‘7월 31일 밤에 식민지 전 지역에서는 교회와 채플 (비국교도들의 교회당) 
의 문들이 모두 열려졌고, 노예들이 그 안으로 몰려들어 대만원을 이루었다. 
자정이 다가오자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 장엄한 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교회당의 시계가 12시를 알리는 첫 종소리를 울리자 그들은 
뛰쳐 일어나 쇠사슬이 벗겨지고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기쁨의 함성을 울려 댔다.’ - J. Wesley Bready (1938) 
 

1834년 7월 31일 밤 12시 정각을 기하여 약 8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것은 영국과 
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그 이상의 일이었다. 
그것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다.’ 
      - Reginald Coupland, Wilberforce (Oxford, 1968). 



존 웨슬리와 윌리엄 윌버포스 

존 웨슬리의 마지막 편지 to Wilberforce  

“Unless the divine power has raised you us to be as Athanasius 
contra mundum, I see not how you can go through your glorious 
enterprise in opposing that execrable villainy which is the 
scandal of religion, of England, and of human nature. Unless God 
has raised you up for this very thing, you will be worn out by the 
opposition of men and devils. But if God be for you, who can be 
against you? Are all of them together stronger than God?  
O be not weary of well doing! Go on, in the name of Go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till even American slavery (the vilest that 
ever saw the sun) shall vanish away before it.  - 1791년 2월 24일  

J. Wesley (d.1791 3. 2) 



위대한 선교의 세기 

1. 대륙의 선교운동 

 - 할레 대학 

 - 모라비안 공동체 

 

2. 영미의 선교운동 

 #1. 국내 전도 – 국가교회 내 미전도 계층: 군인, 산업노동자, 소수 민족 

 #2. 해외 선교 – 화란령 동인도, 아메리카 인디언,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 

  - 웨슬리: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To John Clayton (c. March 1739) 

  - 데이비드 브레이너드(1718-1747)의 북아메리카 인디언 선교 

  - 드와이트 무디(1837-1899) 부흥운동과 선교 

  - 선교회 및 선교지원단체 조직화: 침례교선교회(1792), 런던선교회

      (1799), 대영성서공회(1804)  해외선교를 위한 미국위원회(1818),  

      미 침례교 선교연맹(1814), 감리교 해외 선교회 (1818),  

      장로교 해외선교부(1837), 미 감리회 해외 여선교회(1869),  

      남감리회 해외 여선교회(1878),  

      미 감리회 내지 여선교회(1882) 



[주기도문의 결론] 
The conclusion of the Lord’s Prayer . . . as it stands in connection with the rest 
of the prayer, implies that we desire and ask all the things mentioned in each 
petition . . . in subservience to the dominion and glory of God, in which all our 
desire ultimately terminate as their last end. 
 
주기도의 결론은..  지금까지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언급한 각 
간구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에 종속되기를 우리 자신도 바라고 간구한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우리의  모든 소원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바로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종결된다. 
 
God’s glory and dominion are the two first things mentioned in the prayer . . . and the two last 

things mentioned in the same prayer, in its conclusion. God’s glory is the Alpha and Omega in 

the prayer 
 
 
이 [주]기도 안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서 이 기도의 결론으로써 언급된다. 요컨대, 
하나님의 영광은 이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주기도문 해설 
J. Edwards on  Luke 11:1-4 & Matth.6:9-10 



개신교 영적 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즈 

     #1. 에드워즈의 부흥신학 & 신앙감정론 

 a.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다 

 b. 그러나 모든 신앙 감정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c. 저서들 

  『놀라운 회심이야기 A Faithful Narrative, 1734』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The Distinguishing Marks, 1741』 
  『균형잡힌 부흥론 Some Thoughts , 1742/43』 
  『신앙감정론 The Religious Affections, 1741』 

 

     #2. 기도 합주회 (Concert in Prayer) 

 a. 1747년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기도합주회에 참여 

 b. 저술   An Humble Attempt to Promote Explicit Agreement and Visible Union 
  of God's   People in Extraordinary Prayer  (1747. 10) 

  - 부흥을 위한 기도; “기도합주회”로 번역됨  (부흥과개혁사, 2004) 

  - 잉글랜드에서 재 출판 되어 윌리엄 캐리(d.1814)에게 영향을 줌 

 
 



근대교회의 의의와 과제 

1. 의의  
 #1. 바른 예배와 실천의 통합 
 #2. 개인과 사회 변혁의 통합 
 #3. 주관적 체험과 역사성(객관성)의 조화 
 #4. 신앙의 현재성과 종말론적 지평의 수렴 
  
2. 개혁파 교회의 과제: 통전적 접근 
 #1. 목회와 신학: 개혁파 전통의 계승과 발전 
 #2. 복음주의 장점의 수용과 단점의 극복 
        #3. 21세기 개혁파 교회의 경건주의 운동 
        #4. 공교회의 정체성과 교회 연합 
 



A.D. 20세기 
신학적 자유주의의 도전 

T.P.(전환점) #10 



August  H. Niemeyer    Friedlich Schleiermacher        Wilhelm Gesenius 
      (d.1828)   (d.1834)   (d.1842) 

Christian Thomasius 
(d.1728) 

 Johan S. Semler 의 제자 





1724-1804 



1768-1834 



1886-1968 



John G. Machen(1881-1937) 
 Christianity and Liberalism  (1923) 

J. G. 메이첸: 기독교와 자유주의(1923)  

제1장: 서론 

“특히 종교의 영역에서 현 시대는 충돌의 시기이다.  늘 기독교
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위대한 구속의 종교가  지금은 전혀 다른 
형태의 종교적 신념과 싸우고 있다. 이 종교적 신념은 전통적인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더 파괴적이다. 
이 현대의 비구속적 종교는 “현대주의 신학” 혹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불린다.” 
 
“로마교회를 기독교의 왜곡이라 한다면, 자연주의적 자유주의 
신학은 전혀 기독교가 아니다.”(2장) 



자유주의 현대종교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J. G. 메이첸: 기독교와 자유주의(1923)  

제2장: 교리 

“처음부터 기독교 복음은 ‘복음’혹은 ‘좋은소식’이
라는 말이 실제로 의미하듯이 발생한 어떤 일에 대한 
설명이었다. 처음부터 그 발생한 일의 의미가 제시되었
고, 그에 따라 기독교 교리가 생긴 것이다. ‘X께서 죽
으셨다.’ 이것은 역사다. ‘X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
으셨다.’ 이것은 교리다. 결코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된 
이 두 요소가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것이다.” 

* 그리스도인 = 진리의 증인. 



자유주의 현대종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의 임재를 느껴라!” 

J. G. 메이첸: 기독교와 자유주의(1923)  

제3장: 하나님과 인간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비록 일관되게 범신론적은 아
니라 해도, 어느 정도는 범신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자유주의 신학은 사방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구별
을 없애며, 하나님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 사이의 예리
한 구분을 허물고 있다. 이 견해에서는 심지어 사람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로 간주된다. 성경과 기
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살아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과는 전혀 다르다.” 



자유주의 현대종교 
 “인간은 선하다! 죄는 없다!” 

J. G. 메이첸: 기독교와 자유주의(1923)  

제3장: 하나님과 인간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정죄 아래 
있는 죄인이지만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의하면  죄라는 
것 자체가 없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 운동은 뿌리에서부
터 죄의식을 상실했다. 
기독교의 시작은 절망과 함께해야 한다. 그것은 죄의식
과 함께 시작한다. 죄의식이 없다면 복음은 전부 무익한 
이야기로 보일 것이다.”          * 율법의 선포! 



자유주의 현대종교 
 “성경보다 JX가 중요하다! ” 

J. G. 메이첸: 기독교와 자유주의(1923)  

제4장: 성경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발견한 예수의 삶의 목적은 예
수의 진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 중에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프로그램과 우연히 일치하는 요소
들일 뿐이다. 그렇다면 참된 권위는 예수가 아니라, 예
수의 기록된 교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원칙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의 모범
과 교훈에서 절대적으로 본질적 의미를 가지는 상당한 
분량을 [JX = 메시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제4장: 성경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와 전혀 다르다는 것
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서 있다. 기독교는 그 사상과 삶에
서 성경을 근거로 한다. 반면 자유주의 신학은 죄인의 무
상한 감정에 근거해 있다.” 



자유주의 현대종교 
 “예수는 신앙을 위한 모범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J. G. 메이첸: 기독교와 자유주의(1923)  

제5장: 그리스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신앙을 위한 모범만이 아니
었다. 무엇보다도 예수 자신이 신앙의 대상이었다. 바울
의 종교는 단지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수에 대
한 신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 신앙의 대상인 예수에 
대한 NT의 증거는 완전히 일관된 단 하나의 증언이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의 기록에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어
서 어떤 비평에 의해서도 제거되지 않는다.” 



자유주의 현대종교 
 “십자가 대속은 없다! 너의 삶으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 

J. G. 메이첸: 기독교와 자유주의(1923)  

제6장: 구원 

“자유주의 신학은 구원을 사람에게서 찾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찾는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속에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인 것은 그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어 그가 살
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살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죄에 따라오는 무서운 죄책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담당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현대종교 
 “인류의 보편적 형제애가 중요하다!” 

J. G. 메이첸: 기독교와 자유주의(1923)  

제7장: 교회 

“기독교 가르침에 따르면 참된 형제애는 구원받은 자
들의 형제애다. 이것은 편협한 가르침이 아니다. 왜냐
하면 기독교적 형제애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
려 있기 때문이다.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죄인들 사이의 
형제애, 구원받은 자들 사이의 형제애를 사회의 소망의 
근거로 삼는다. ” 
“자유주의 신학과 기독교가 동일한 기관의 테두리 내에서 계속 증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회 내에 존재하는 이 두 파의 분리는 현
실적으로 절박한 요구다.” 

제7장: 교회 

“[자유주의] 교리적 차이는 사소한 것이므로 한 회중으
로 연합하자! 그러나 교리적 차이를 사소한 일이 아니
라 최고로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 교회 내 ‘보수
주의’의 본질이다. 어떤 사람이 ‘복음적’ 혹은 ‘보
수적’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X의 십자가를 사소한 일로 
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편협한 일이 아니
다.” 



경건 학문 

Reformed Piety: 개혁(주의)적 경건주의 



 


